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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전력소비지와 먼 여기에 발전소를 건설

했는가고 우리가 묻자 림계성동무는 친절하게 설

명해주었다. 

띄우개식으로 된 이 발전소는 언제를 쌓지 않

고도 전기를 생산할수 있으며 홍수피해도 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임의의 장소에 옮길수 있는 우

점을 가지고있지만 겨울에 물이 얼면 가동할수 

없다. 때문에 이 발전소의 합리적이고 리상적인 

위치는 겨울철에도 물이 얼지 않는 큰 수력발전

소의 방수로라는것이였다. 

《여기가 바로 큰 발전소의 방수로입니다. 랑림

땅에서 흐르기 시작한 장자강물이 대형타빈들을 

돌리고 이 방수로로 쏟아져나오지요. 그러니 물

의 온도가 여름에는 이가 시릴 정도로 차지만 겨

울에는 4℃로서 상대적으로 덥지요. 이 물은 백

여리밖에 있는 다음 발전소에 흘러갈 때까지도 

얼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고보니 참 묘한 위치에 묘하게 띄워

놓고서 계절적제한을 받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야말로 리상적인 소형발전소였다. 

《이런 발전소들을 자체의 힘으로 처음 건설할

때에는 애로와 난관이 많았을테지요?》 

우리의 물음에 상대방은 예상외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물론 우리에게도 애로와 난관은 있었지요. 그

러나 우리보다 앞서 시작한 안전기관동무들의 수

고에 비하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문

가도 아닌 그들이 진짜 자체의 힘으로 예비를 동

원하고 자력갱생을 한 고귀한 경험에서 우리는 

많은 고무를 받았습니다. 강병찬동무를 한번 만

나보십시오.》 

숨은 공로자인 강병찬동무는 마침 자기네 발전

소 배전반실에 있었다. 

우리는 재작년에 환갑상을 받았다지만 젊은이

들처럼 혈기가 왕성하고 열정과 패기에 넘쳐있는 

그와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떻게 되여 전문분야의 일도 아닌데 띄우개

식발전소를 건설할 생각을 하게 되였습니까?》 

우리의 물음에 강병찬동무는 품속에서 자그마

한 수첩을 꺼내여 펼쳐들었다. 

《이걸 보십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써 오

래전에 물우에 뜬 극소형수력발전소를 건설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습니다. 발전소를 10 키로와트, 

15 키로와트 능력으로 건설하여도 좋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물우에 뜬 소형수력발전소를 많이 건

설하여놓고 전기를 생산하려고 생각하고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난방을 하면 

석탄을 때는것보다 낫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학습하며 저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강병찬동무는 그날밤을 뜬눈으로 새웠다고 했다. 

큰 발전소의 방수로곁에 자리를 잡고있는 자기

네 기관에서 이런 발전소를 건설하기만 하면 해

마다 수백톤에 달하는 석탄을 실어들이지 않고도 

난방과 조명을 얼마든지 보장할수 있다는 신심이 

생긴것이였다. 

워낙 그는 실천가형의 일군이여서 즉시에 발전

소건설에 착수했다. 

그러나 처음 해보는 일이다나니 설계로부터 시

공과 설비조립, 시운전과 정상운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애로와 난관을 겪고 수백번의 실패를 거

듭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3 년, 고심참담의 노력과 

헤아릴수 없이 흘린 구슬땀의 집합체인 새형의 

발전기를 물우에 띄워놓고 시운전을 했을 때 열

한키로와트의 전기가 나왔다. 

반신반의하던 일부 사람들조차 환성을 올리던 

그날로부터 한달만에 특수강으로 만든 수차축이 

부러져 발전소운영이 중지되였다.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한 탐구의 모대김은 다

시 시작되였다. 

강병찬동무는 전문연구기관들의 방조를 받으며 

고심어린 연구를 진행했다. 

열기띤 론쟁, 자재구입, 힘겨운 가공제작… 무

엇이나 자체의 힘으로 애로와 난관을 뚫고 나가

며 그는 끝끝내 실패의 원인을 찾아냈으며 성공

의 날을 보고야말았다. 종전보다 띄움통을 두배

로 크게 하여 수차축이 받는 부하를 대폭 줄인 

발전소에서는 최고 30 키로와트의 전기가 나왔으

며 24 키로와트의 전기를 정상적으로 생산해낼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4 년간에 걸치는 고심분투의 열매였으며 

전문가들도 누구나 인정한바와 같이 수리공학부

문의 미개척지를 뚫고들어간 자랑찬 성과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1월16일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시는 첫걸음으로 강계청년발

전소의 방수로에 띄워놓은 소형수력발전소들을 

보아 주시고 대단한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강산이 얼어붙은 대소한의 강추위에도 세찬 동음

을 울리며 물보라를 날리며 기세좋게 돌아가는 

수차들을 기쁨에 넘치신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경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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